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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 남해에서 온 이인희(16)군은 이

번이 두번째 일본행이다. 중3이던 지난

해 축구팀의 일원으로 방문한 경험이 

있지만 축구장과 호텔을 전전한 게 전

부였다. 당연히 또래의 일본 또는 중국

인 친구도 없고, 이들과 진지하게 만나 

얘기해본 적도 없다.� ▶관련기사 8·9면

　이군의 머릿속에 일본은 ‘독도를 자

기네 땅이라고 주장하는 짜증나는 나

라’, 중국은 ‘동북공정을 통해 우리를 

잡아먹으려는 무서운 나라’였다. 이군

은 “언론을 통해서 일본이나 중국에 대

한 정보를 얻는데, 실제 우리 언론이 그

렇게 보도하지 않느냐”고 물었다. 그는 

“이번에 일본, 중국 친구들과 만나 얘기

를 나누면서 그동안 가졌던 선입견이 

많이 깨졌다”고 말했다.

　한·중·일 청소년들의 역사교류는 

이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 <한겨

레>는 지난 4~9일 일본 지바현에서 열

린 ‘제9회 한중일 청소년 역사체험캠프’

의 한국 쪽 실무를 맡은 ‘아시아평화와 

역사교육연대’와 함께, 이번 캠프에 참

여한 만 13~20살의 청소년 99명(한국 

36명, 일본 24명, 중국 39명)을 대상으

로 간단한 인식조사를 벌였다. 통계학

적 분석을 하기엔 표본 수가 너무 적긴 

하지만, 세나라 청소년들의 주변국들

에 대한 인식과 역사교류의 효과를 판

단해볼 수 있는 사례라고 판단했다.

　<한겨레>는 세나라 청소년들에게, 상

대국에 대해 ‘매우 친근하다’(1점)부터 

‘매우 친근하지 않다’(5점)까지 5개의 보

기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게 하고 그 평

균값을 산정해봤다. 한국 청소년들이 

일본에 느끼는 친근감은 2.74점으로 ‘친

근하다’(2점)와 ‘보통이다’(3점) 사이였

다. 중국에 대해서는 2.91점이었다. 일본 

청소년들의 한국에 대한 친근감은 2.0

점으로 중국(2,78점)보다는 상대적으로 

높았고, 중국 청소년들의 상대국 인식은 

한국 2.41점, 일본 2.66점이었다.

　‘친근하다’고 답한 청소년 대부분은 

‘문화적으로 익숙하다’는 이유를 들었

다. 일본 학생들은 24명 가운데 18명이 

‘한국이 친근하다’고 답했다. 주관식으

로 이유를 물으니 대부분의 학생(60%)

이 ‘한국의 음악·영화·드라마 등을 알

거나 관심이 있다’고 말했다. 한국의 문

화 등을 소개하기 위해 지난 7일 밤 열

린 ‘한국의 밤’ 행사 때는 한국 여학생

들보다 일본 여고생들이 더 적극적으

로 소녀시대의 ‘지’와 ‘소원을 말해봐’ 등

의 춤을 완벽히 따라해 눈길을 끌었다.

� ▶8면으로 이어짐

� 미나미보소/길윤형 기자 charisma@hani.co.kr

　정부가 이란 멜라트은행 서울지점에 대

해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한시

적 업무정지를 내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

는 것으로 알려졌다. � ▶관련기사 3면

  이는 지점 폐쇄를 바라는 미국과 제재 자

체에 반대하는 이란을 두루 고려한 것이다. 

하지만 합당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할 경우 

양쪽 다 반발할 수 있다. �

　18일 정부와 금융당국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검사에서 멜

라트은행 서울지점이 외환거래법상의 ‘국

제평화 및 안전유지 등의 의무이행을 위한 

지급 및 영수 지침’(이하 지급영수지침)을 

어기고 이란 사데라트은행 등 금융제재 대

상자와 거래한 사실을 적발한 것으로 알려

졌다. 

  지급영수지침은 유엔 결의에 따른 제재 

대상과 미국 대통령령 13224호가 지정한 

테러단체를 ‘금융제재 대상자’로 지정하고, 

이들과 거래할 경우 사전에 한국은행 총재

의 허가를 받도록 정하고 있다.

　멜라트 지점은 한은의 승인 없이 금융제

재 대상자들과 여러 차례 금융거래를 한 것

으로 전해졌다. 사실이라면 금융당국은 외

환거래법에 따라 ‘업무정지 2개월’(10조 확

인업무 위반)이나 ‘3년 이하 징역 또는 3억

원 이하 벌금’(15조 지급절차 위반) 조처를 

내릴 수 있다. 

  만약 멜라트 지점이 외국환업무에 관해 

업무정지 처분을 받는다면, 수출입금융에 

특화돼 있는 멜라트 지점 성격을 고려할 때 

사실상 지점 폐쇄에 맞먹는 타격을 받을 것

으로 보인다. 

  정부는 멜라트 지점 제재와 관련해 그동

안 은행법, 외환거래법, ‘공중 등 협박 목적

을 위한 자금조달 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

률’(이하 공협법) 등을 놓고 적용 가능성을 

논의해왔다. 그러나 은행 건전성, 영업행

위 등과 관련해 은행법을 중대하게 위반한 

혐의가 적발되지 않아 은행법상 지점 폐쇄

나 영업정지 등의 조처를 내리기는 어렵다

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공협법 역

시 테러자금 조달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서, 

이란 제재의 배경인 핵이나 대량파괴무기

(WMD) 관련 자금은 제재대상이 되기 어

렵다. 

  정부 관계자는 “국내법에서 멜라트 지점

을 폐쇄할 만한 법적 근거를 찾기 어렵다”

며 “외환거래를 일부 제한하는 쪽으로 정

해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 　최혜정 안선희 기자 idun@hani.co.kr

정부, 멜라트 서울지점 ‘영업정지’ 검토
이란제재 실행안 ‘폐쇄’ 대신 절충카드…외환거래법 위반 적용

　17일 밤 방송 예정이었던 <문화방

송>(MBC) ‘피디수첩’의 ‘4대강 수심 6ｍ의 

비밀’ 불방 사태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

� ▶관련기사 3면

  엠비시 노조는 ‘사측의 부당한 개입으로 

방송이 보류됐다’며 강경한 물리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야당과 언론시민단체들도 

“방송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거

세게 비판했다.�

　엠비시 노조는 18일 긴급 대의원대회를 

열어 향후 대책을 집중 논의했다.

　노조는 19일부터 매일 오전 7시에서 9시 

사이 문화방송 방송센터 1층 로비에서 집

회를 열고 출근하는 김재철 사장에게 직접 

항의를 표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선 파업

과 제작거부 방안도 논의됐으나 사쪽의 대

응을 지켜본 뒤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

　피디수첩 제작진은 ‘4대강 수심 6ｍ의 비

밀’ 편이 다음주에 방송돼야 한다는 입장

을 사쪽에 전달하기로 했다. 제작진은 “만

약 사쪽이 거부한다면 피디수첩 다른 프로

그램 방송을 거부하고 강력한 투쟁에 돌입

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조는 앞서 이날 오전 비대위 특보를 통

해 “엠비정권의 아킬레스건인 ‘4대강’이 결

국 김재철 사장의 한계를 드러냈다”며 “엠

비시가 자랑스럽게 지켜오던 공정방송 조

항과 국장책임제가 휴짓조각처럼 구겨졌

다”고 성토했다.

　문화방송 이사회는 전날 제작진이 사전 

시사를 거부하자 방송 보류 결정을 내렸다.

　민주당과 자유선진당, 민주노동당, 창조

한국당, 진보신당 등 야5당은 문화방송 경

영진을 일제히 비판했다. 

  민주당은 논평에서 “피디수첩 결방은 방

송의 편성권을 침해한 불법이고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한 범죄”라며 “김재철 사장 등 

‘피디수첩 4대강편 불방’ 비판 확산

피디수첩 ‘4대강 수심 6ｍ의 비밀’ 편을 방송 보류한 김재철 <문화방송>(MBC) 사장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본사로 출근하자 문화방송노조 조합원들이 팻말을 

든 채 ‘낙하산 사장 퇴진’을 요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 김명진 기자 littleprince@hani.co.kr

청소년이 꼽은 ‘한중일 관계개선 위한 조건’

“역사교육” 

“경제협력”

“교류확대” 

  합동 역사캠프 참가자 조사

“캠프 통해 선입견 깨져” 많아

<1부> 역사가의 삶에 비친 뒤틀린 과거　

<2부> 잊혀진 기억 아물지 않은 상처

<3부> 동아시아, 상생과 평화의 미래로

   ➊ 지자체가 나섰다 시민이 움직였다
   ➋ 유골 공동발굴로 맺어진 교류

   ➌ 동아시아 시민운동으로

   ➍ 공동 역사교육을 위한 실험

일본 지바현에서 열린 ‘한중일 청소년 역사체험캠프’에 참가한 학생들이 지난 7일 미나미보소시 

다이부사미사키 자연공원에서 손을 맞잡고 달리기를 하고 있다. 

� 미나미보소/김태형 기자 xogud555@hani.cokr

종편 특혜 그대로…부작용 나몰라라 � 4

이스라엘, 이란 원전 공습 가능성  � 20

조현오이재훈 여당도 포기했나   � 5

육해공 레저 강호들,

춘천서 승부를 가르다 �

hani 스페셜      VOL.4  ‘GMO 논쟁’ 아줌마들의 수다에 오르다

경영진의 결방 결정이 청와대의 지시가 아

닌지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고 밝혔다. 민

주언론시민연합 등 30여개 시민사회단체

로 구성된 ‘4대강 반대 범시민연대’도 기자

회견을 열어 “피디수첩 방송을 막으려는 

것은 4대강 사업과 관련된 의혹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과 같다”며 “방송 보류 결정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 김정필 고나무 기자 fermata@hani.co.kr

<이란계 은행>

   MBC노조 제작거부 논의

“김재철 사장 한계 드러나”

   시민단체야당도 한목청

“국민 알권리 침해한 범죄”

서울    24℃~32℃ 구름 많고 한때 비    인천    23℃~31℃ 구름 많고 한때 비    ▶ 지역별 날씨 10면 

イルジ
ノート注釈
韓国・慶南・南海から来たイ・インフィ(16)君は今度が二回目の日本行きだ.中3だった去年にサッカーチームの一員として訪問した経験があるが、サッカー場とホテルを転転したのが全部だった.当然同じ年齢の日本または中国である友達もいなくて,これらと真剣に会って話したこともない.
▶関連記事 8・9面

イルジ
ノート注釈
李君の頭の中に日本は、‘独島（竹島）を自分の地だと主張する、いらたつ国’,中国は ‘東北公正を通じて私たちを食おうとする恐ろしい国’だった.李君は“メディアを通じて日本や中国に対する情報を得ているけど,実際私たちメディアがそういうふうに報道していないか”と問った.彼は“今度日本,中国の友達と会って話を交わしながら、その間持っていた先入観がたくさんなくなった”と言った.
　日中韓青少年たちの歴史交流は、彼らにどんな影響を及ぼうのであろう.ハンギョレは今月4~9日に日本千葉県で開かれた ‘第9回日中韓青少年歴史体験キャンプ’の韓国側の実務を引き受けている ‘アジア平和と歴史教育連帯’と一緒に,今度キャンプに参加した満 13~20歳の青少年 99人(韓国36人,日本 24人,中国 39人)を対象に簡単な認識調査を行った.統計学的な分析と言うには標本数がかなり少ないが,三ヵ国の青少年たちが持つ周辺国に対する認識や歴史交流による效果を判断することができると判断した.
ハンギョレは、三ヵ国の青少年たちに,相対国に対して ‘非常に親近感がある’(1点)から ‘非常に親近感がない’(5点)まで 5個の表示の中一つを選ぶようにし、その平均値を算定して見た.韓国青少年たちが日本に感じる親近感は 2.74点で、 ‘親近感がある’(2点)と ‘普通だ’(3点)の間であった.中国に対しては 2.91点だった.日本青少年たちの韓国に対する親近感は 2.0点で、中国(2,78点)よりは相対的に高かったし,中国人の青少年たちの相対国に対する認識は韓国 2.41点,日本 2.66点だった.
　‘親近感がある’と答えた青少年のほとんどは ‘文化的に慣れている’という理由をあげた.日本学生たちは 24人の中 18人が ‘韓国に親近感を感じる’と答えた.主観式で理由を問ったところ、ほとんどの学生(60%)が ‘韓国の音楽・映画・ドラマなどを知っていたり、関心がある’と答えた.韓国の文化などを紹介するために今月7日夜に開かれた ‘韓国の夜’ イベントの際には韓国女学生たちより日本女子高生たちがより積極的に少女時代の ‘ジ’や ‘願いを言ってみて’ などの曲の踊りを完壁に真似っていて、人目を引いた.
▶8面につながる
南房総 / キル・ユンヒョン記者

イルジ
ノート注釈
青少年が選んだ「日中韓の関係改善のための条件」
　韓国；歴史教育
　中国；経済協力
　日本；交流拡大


日本千葉県で開かれた「日中韓青少年歴史体験キャンプ」に参加した学生たちが今月7日南房総市大房岬自然公園で手を取り合って走り出している。
　　　　　　　　　　　　　南房総 / キム・テヒョン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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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국기는 정말 쉬워.”

　일본 지바현에서 온 여고생 이치하라 나

나코(16)양이 빨간 매직으로 일본 국기의 동

그란 원을 그려가며 쿡쿡 웃었다. 한국의 강

다영(17)양이 걱정스런 표정으로 태극기 4

괘를 빠르게 칠해가고 있는 데 견줘, 중국 난

징사범대학교 부속 고급중학교 2학년생 첸

위페이군은 “20분 남았다”는 교사의 재촉

에도 여유만만한 표정이다. “중국 오성홍기

에 들어가는 별은 한쪽 귀퉁이의 각도가 36

도거든요. 지금 재는 중이에요.”

　지난 8일 오후 1시, 일본 지바현 미나미보

소시의 ‘소년자연의 집’. 이곳에 모인 9회 ‘한

중일 청소년 역사체험캠프’ 참가자 120여명

은 평화선언문 발표 행사를 위해 커다란 도

화지 위에 글과 그림을 섞어가며 선언문을 

작성하기 시작했다. 이치하라 등 19명으로 

구성된 디(D)반 학생들은 도화지 위에 3개

국 국기를 동그랗게 배치한 뒤 그 위에 굵은 

펜으로 토론 끝에 결정한 선언문을 적어나

갈 예정이다.

　만 13살부터 20살까지 비슷한 또래이긴 

하지만 서로 다른 문화와 환경 속에서 자란 

아이들의 의견을 모으는 과정은 쉽지 않았

다. 5일 자기소개로 탐색전을 벌이더니, 6일 

저녁 7시30분부터 진행된 둘쨋날부터 ‘평화

란 무엇인가’란 주제를 놓고 치열한 공방이 

이어졌다.

　중국의 천훙진양은 “평화는 다른 나라를 

침략하지 않고 자신의 나라를 지키는 것”이

라고 말문을 열었다. 잠시 침묵이 이어지다 

한·중·일 3개국어로 벌떼처럼 의견이 쏟아

지기 시작했다. 한국 학생이 발언하면, 그 

말을 일본어와 중국어로 일일이 통역하는 

수고로운 과정을 거쳐가며 토론은 한발씩 

앞으로 나아갔다.

　“그렇지만 한 나라가 다른 나라를 공격

할 수 있을 만한 엄청난 군사력을 갖고 있

다면 그 자체로 위험한 거 아닐까? 서로가 

같이 발전하려는 연대의식이 필요할 것 같

아.”(한국·이재웅) “인간에게는 모두 다른 

사람을 지배하고 싶은 욕망이나 이기심이 

있잖아. 그러니까 국가 사이의 실력의 차

이를 줄여나가야 해.”(중국·첸) “그렇다고 

모든 나라가 똑같은 실력을 가진다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잖아.”(일본·가가와 미요

코) “얘기가 딱딱해지는데 우리가 할 수 있

는 조그만 것부터 실천을 해보자. 이를테

면 주변에 위안부 문제 등에 대해 잘못 알

고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런 것을 바로

잡아주는 일부터 시작해보는 건 어때?”

(한국·김규현)

　올해 캠프는 도쿄 동쪽에 자리잡은 지바

현에서 진행돼 1923년 9월 발생한 간토(관

동)대지진 이후 벌어진 조선인·중국인 학살 

문제, 종군위안부와 관련된 현장학습이 이

어졌다. 중국에서는 난징에서 온 학생들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난징대학살도 자주 

주제로 떠올랐다. 토론 과정에서 서로가 그

동안 서로를 너무 몰랐다는 사실이 드러나

기 시작했다.

　가토 가즈노리(17)군은 “난징대학살과 종

군위안부 문제를 일본 아이들은 대부분 잘 

모르지만, 한국과 중국 아이들은 잘 알고 있

어서 매우 놀랐다”고 말했다. “이런 건 문제

라고 생각해요. 서로가 서로를 잘 모르는 상

태에서 우리가 더 친해지는 것은 힘들죠.” 

가가와 미요코(17)양도 “간토대지진이 있었

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그곳에서 조선

인과 중국인 학살이 있었다는 것은 배우지 

않아 잘 몰랐다”고 말했다.

　경기외고 2학년 이재웅(17)군도 “한국 

할머니들만 위안부로 끌려간 줄 알았는데 

여기 와서 중국인, 심지어 일본인 위안부

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놀랐다”고 말했

다. 첸도 “난징에서는 난징대학살에 대해

서는 귀에 못이 박히게 자주 듣지만 간토

대지진은 중국 교과서에는 전혀 실려 있지 

않아 나를 비롯해 중국 학생들은 대부분 

그런 사건이 있었다는 사실을 잘 모른다”

고 했다.

　“자 이제 5분. 정리하세요.” ‘아시아평화

와 역사교육연대’의 최인영(26) 부장이 평화

선언문 주변에 둘러선 아이들을 다그치기 

시작했다. 첸의 만만디를 보다 못한 쑤루이

린양 등 중국 여학생들이 펜을 빼앗아 재빨

리 중국 국기의 다섯개의 노란 별을 그려넣

고, 바탕의 빨간색을 칠하기 시작했다.

　국기 그리기가 끝나자 일본의 가가와양

이 “우리는 동아시아 역사에 더 관심을 갖

고 자국만의 관점이 아닌 더 넓은 시야를 갖

는다”, 중국 학생들은 “동아시아 3국은 언제

나 함께 진보해야 한다”고 써넣었다. 한국에

서는 왼손잡이인 막내 박혜수(14)양이 삐뚤

거리는 글씨로 “우리는 동아시아 3국의 교

류를 활성화하여 서로를 더 잘 이해할 수 있

도록 한다”고 적었다. 박양은 “우리가 서로

를 경쟁 상대로만 보면 평화가 힘들다고 생

각한다. 우리도 다른 나라가 도와줘서 잘살

게 됐으니까 이제는 못사는 나라를 도와줘

야 한다”고 말했다.

　평화선언문이 완성되자 아이들은 이를 배

경으로 카메라 셔터를 눌러대기 시작했다. 

시간이 조금 남자 ‘무궁화 그리기’가 전문이

라는 장유나(14)양이 옆반에서 불려왔다. 선

언문의 한 귀퉁이에 꽃잎이 다섯개인 분홍

색 꽃이 조금씩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너희들 무궁화꽃을 들어본 적이 있니?” 

지난 사흘 동안 디반을 맡아 토론을 진행한 

교토 출신의 전직 역사교사 노무라 지요코

가 일본 학생들을 바라보며 물었다.

　“이름은 들어봤지만 어떻게 생겼는지는 

몰라요. 어떤 꽃인데요?”(가가와)

　“저렇게 예쁘고 상냥한 꽃이란다.”

　“네, 그렇군요.” 꽃보다 더 예쁜 얼굴을 한 

아이들이 서로 마주 보며 까르르 웃었다. 

� 　미나미보소/길윤형 기자 charisma@hani.co.kr

<1부> 역사가의 삶에 비친 뒤틀린 과거　

<2부> 잊혀진 기억 아물지 않은 상처

<3부> 동아시아, 상생과 평화의 미래로

   ➊ 지자체가 나섰다 시민이 움직였다
   ➋ 유골 공동발굴로 맺어진 교류

   ➌ 동아시아 시민운동으로

   ➍ 공동 역사교육을 위한 실험

“군위안부난징대학살…서로의 역사 너무 몰라”

3국에서 모인 120명 아이들

“군위안부 일본서 안배우고

간토대지진 중국선 몰라요”

일본 지바현에서 열린 한중일 청소년 역사체험캠프에 참가한 학생들이 지난 8일 동북아시아의 밝은 미래를 담은 평화선언 포스터를 조별로 만들고 있다. � 미나미보소/김태형 기자 xogud555@hani.co.kr

‘평화선언문’ 공동작업 하며

이해하고 연대하는 힘 키워

“경쟁만 하지말고 함께 진보”

  이에 견줘 중국이 친밀하다고 답한 

일본 청소년은 8명뿐이었다. ‘한국에 견

줘 교류가 적다’, ‘문화를 잘 모른다’ 등

으로, 한국에 친밀함을 느낀 것과 반대 

이유였다.

　그러나 캠프를 통해 상대국 또래들을 

만난 뒤에는 ‘이웃나라를 더 잘 알게 됐

다’는 반응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일본 학

생들이 ‘매우 잘 알게 됐다’(1점)와 ‘잘 알

게 됐다’(2점) 사이인 1.29점으로 가장 높

았고 그다음이 한국(1.72점), 중국(1.92점) 

차례였다. ‘주변 친구들에게 참가를 권

하겠다’는 응답도 중국(1.51점), 한국(1.62

점), 일본(1.69점) 등으로 비슷했다.

　각국의 차이를 보여주는 미묘한 응답

도 있었다. 한국 학생들은 ‘동아시아 국

가들이 지금보다 더 친해지려면 해야 

할 일’로 ‘올바른 역사교육’(44.7%) ‘일본

의 진솔한 사과’(26.3%) ‘더 많은 교류’

(18.4%)를 꼽은 데 견줘, 일본은 ‘더 많

은 교류’(46.8%) ‘역사교육’(28.1%) ‘일본

의 사과’(15.6%) 순이었다. 중국의 경우 

다른 나라의 답변에서는 잘 나오지 않

는 ‘경제협력’(27.5%)이 가장 많았고, 그 

뒤를  ‘역사교육’(26.2%) ‘일본의 사과’

(21.2%) ‘더 많은 교류’(21.2%) 순이었다.

　이신철 ‘아시아평화와 역사교육연대’ 

공동운영위원장(성균관대 연구교수)은 

“사람이 사람을 친밀하게 느끼는 것은 그 

나라와 잦은 교류를 하고 문화적으로 익

숙하다고 느낄 때”라며 “3개국의 청소년

들이 서로에 대한 선입견을 깨고 진정한 

우애를 가질 수 있도록 아이들에게 더 많

이 만나고 소통할 기회를 줘야 한다”고 

말했다. 

한·중·일 관계개선 위한 조건
▶1면에서 이어짐

동아시아 3개국이 앞으로 더 친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료: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설문 대상: 한중일 청소년 역사체험캠프 참가학생 99명(한국 36명, 일본 24명, 중국 39명)

한국 일본 중국

올바른

역사교육

더 많은 교류 더 많은 교류 경제협력

일본의

진솔한 사과

올바른

역사교육

올바른

역사교육 

더 많은 교류 일본의

진솔한 사과

일본의

진솔한 사과

(단위: %)

44.7
46.8 27.5

26.3 28.1
26.2

18.4 15.6 21.2

21.2

‘한·중·일 청소년 역사캠프’ 현장

イルジ
ノート注釈
“軍隊慰安婦・南京大虐殺…お互いの歴史をほとんど知らなくて”

イルジ
ノート注釈
「日中韓青少年歴史キャンプ」現場

　“日本国旗は本当に描きやすい.”
　日本千葉県から来た女子高生市原奈々子(16)が赤いマジックで日本国旗の丸い円を描きながら、ちくちく笑った.韓国のガン・ダヨン(17)が心配な表情で太極旗の4卦を早く色塗っているのに対し,中国・南京・師範大学部属高級中学校 2年生チェン・ウィペイ群は “20分残った”と言う教師の急がせにも余裕満満な表情だ.“中国・五星紅旗に入る星は一側の角度が36度ですよ.今はそれを図っている途中です.”
　今月8日午後 1時,日本千葉県南房総市の ‘少年自然の家’.ここに集まった 9回 ‘日中韓青少年歴史体験キャンプ’ 参加者 120人余りは平和宣言文発表イベントのために大きな紙の上に文字と絵をまぜて宣言文を作成し始めた.市原など、19人で構成されたD班の学生たちは上の上に 3ヶ国の国旗を丸く配置した後、その上に太いペンで、議論を通して決めた宣言文を書いて行くつもりだ.
　満 13歳から 20歳までと、似ている年齢ではあるがお互い異なる文化と環境の中で育った子供達の意見を集める過程は簡単ではなかった.5日に自己紹介で探索前をしたら,6日夕方 7時30分から進められた ‘平和とは何か’という主題について熱い攻防が行ったりきたりした.
　中国のチォン・ホンジンは “平和は他の国を侵略しないで、自分の国を守ること”と言った.しばらく沈黙があったが、日中韓国の 3ヵ国語で意見がこぼれ落ちるほど、出た.韓国学生が発言すると,その言葉を日本語と中国語にいちいち訳する苦労を経て、行われた議論は、一歩ずつ進んでいった.


イルジ
ノート注釈
日中韓の関係改善のための条件
1面からつながる

これに対し、中国が親密だと答えた日本青少年は8人のみだった.‘韓国と比べ、交流が少ない’,‘文化をよく知らない’ などで,韓国に親密さを感じたことと反対理由を
あげた.
　しかし、キャンプを通じて相対国の同じ年齢たちに出会うことで、 ‘隣の国をよりとよく知るようになった’という反応が圧倒的に多かった.日本人学生たちが ‘非常によく知るようになった’(1点)と ‘よく知るようになった’(2点) の間である 1.29点で、一番高かったし、その次が韓国(1.72点),中国(1.92点)順番だった.‘周辺友達に参加を勧めたい’と言う回答も中国(1.51点),韓国(1.62点),日本(1.69点) などで似ていた.
　各国の差を見せてくれる微妙な回答もあった.韓国学生たちは ‘東アジア国々が今よりもっと親しくなろうとすればすべきこと’に ‘正しい歴史教育’(44.7%) ‘日本の真率な謝り’(26.3%) ‘より多くの交流’(18.4%)をあげたことに対し,日本は ‘より多くの交流’(46.8%) ‘歴史教育’(28.1%) ‘日本の謝り’(15.6%) 順序だった.中国の場合、他の国の応えではよく見えなかった ‘経済協力’(27.5%)が一番多かったし,その次を ‘歴史教育’(26.2%) ‘日本の謝り’(21.2%) ‘より多くの交流’(21.2%) の順序だった.
　李・シンチョル ‘アジア平和と歴史教育連帯’共同運営委員長(成均館大学研究教授)は、 “人が人を親密に感じることは、その国と多くの交流をし、文化的に慣れていると感じる時”だと言い、 “3ヶ国の青少年たちがお互いに対する先入観を壊し、真正な友愛を持てるように子供達により多く会えて、疏通する機会を与えなければならない”と言った.

イルジ
ノート注釈
　“しかし、ある国が別の国を攻撃できるほどの軍事力を持っていたら、それ自体がで危ないことではないか?　お互いに一緒に発展しようとする連帯意識が必要だと思う.”(韓国　李・ジェウン) “人間には皆、他人を支配したがる欲望や利己心があるんじゃないの.ので、国家の間の実力の差を減らして行かなければならない.”(中国　チェン) “それでもすべての国がまったく同じな実力を持つのは現実的に難しいんじゃないの.”(日本　香川みよこ) “話がどんどん固くなっているけど、我々でできる小さなことから実践してみよう.例えば、慰安婦問題などに関して、間違って知っている人々がいれば正しいことを教えてあげることなどから、やり始めてみるのはどう?”(韓国　金ギュヒョン)
　今年のキャンプは、東京の東にある千葉県で開かれ、 1923年 9月発生した関東大震災後に起った朝鮮人・中国人虐殺問題,従軍慰安婦に関する現場学習につながった.中国では南京から来た学生たちがほとんどだったため、南京大虐殺もよく主題として浮び上がった.議論を通し、互いについて本当に知らなかった事実が現われ始めた.
　加藤かずのり(17)君は “南京大虐殺や従軍慰安婦問題を日本の子供達はほとんどよく知らないのに対し,韓国や中国の子供達はよく知っていて、非常に驚いた”と言った.“これは問題だと思います.お互いにがお互いをよく知らない状態では、より仲良くなるのは難しいですね.” 
香川めよこ(17)も、 “関東大震災があったというのは知っていたが,そこで朝鮮人や中国人の虐殺があったというのは習っていなかったので、知らなかった”と言った.
　京義外国語高校 2年生の李・ジェウン(17)群も、“韓国お祖母さんたちだけが慰安婦に引っ張られたと思ったが、ここ来て中国人や,ひいては日本人の慰安婦がいたという話を聞いて、驚いた”と言った.チェンも “南京では南京大虐殺に関してはよく耳にしていたが、関東大震災は中国の教科書にはまったく載っていないため、私を含め、中国の学生たちはほとんどそんな事件があったということを知らない”と言った.
　“さあ、後5分です.まとめてください.” ‘アジア平和と歴史教育連帯’のチェ・イニョン(26) 部長が平和宣言文を囲んでいる子供達に急き立て始めた.チェンの遅い行為に耐えなくなったツ・ルイランなどの中国人の女学生たちがペンを奪い、素早く中国国旗の五つの黄色い星を描き入れ,土台の赤色を塗り始めた.
　国旗描くのが終わると、日本の香川が “私たちは東アジア歴史により関心を持って自国だけの観点ではなく、より広い視野を持つ”,中国学生たちは “東アジア 三ヵ国はいつも一緒に進歩しなければならない”と書き入れた.韓国では左利きである末っ子朴ヘス(14)が “私たちは東アジア 三ヵ国の交流を活性化し、お互いをよりよく理解するようにする”と書いた.朴は “私たちがお互いを競争相手としてのみ見れば平和は難しいと思う.私たちも他の国が手伝ってくれることで、よく暮らすようになったので、これからは途上国などを手伝わなければならない”と言った.
　平和宣言文が完成すると、子供達はこれを背景でカメラシャッターを押し始めた.時間が少し余ると、 ‘ムクゲの描くの’が得意な張ユナ(14)が隣班に呼ばれてきた.宣言文のコーナーに花びらが五つある桃色花が少しずつ姿を現わし始めた.
　“君たちは、ムクゲ花を聞いたことがあるの?”
　この三日の間、D班を引き受けて議論を進めていた京都出身の元歴史教師である野村ちよこ氏が日本の学生たちに向かって問った.
　“名前は聞いたことあるけど、どんなものかは知らないです.そんな花ですが?”(香川)
　“あのようにきれいで優しい花だそうだ.”
　“はい,そうですね.” 花よりも、もっときれいな顔をしている子供達がお互いに見合わせながら笑った.
　南房総　/　ギル・ユンヒョン記者 charisma@hani.co.kr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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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화로운 동아시아 공동체 건설을 위해 

가장 중요한 일은 뭘까.

　지난 수십년 동안 갖은 시행착오를 겪은 

끝에 한·중·일 세나라 전문가들이 내린 결

론은 ‘공동 역사교육’의 중요성이었다. 안병

우 한신대 교수(국사학)는 “지난 전쟁과 식

민지배의 상처를 서로 보듬고 미래로 나아

가기 위해서는 서로를 아끼고 존중하는 공

통된 역사관을 키우는 게 중요하다. 이에 

공감한 3개국은 공동 역사교육을 위해 꾸

준히 노력해왔다”고 말했다.

　그 성과 가운데 하나가 지난 4일부터 엿

새 동안 일본 지바에서 열린 한중일 청소년 

역사체험캠프다. 2001년 이 캠프가 시작된 

뒤 2005년에 세나라 학자들이 공동집필한 

역사교재 <미래를 여는 역사>가 나왔다. 이

는 이후 한일여성공동역사교재편찬위원회

의 <여성의 눈으로 본 한일 근현대사>(2005

년), 한·일 역사교사들이 직접 만든 <마주 

보는 한일사>(2006년), 정재정 서울시립대 

교수(현 동북아재단 이사장)의 시립대팀과 

도쿄학예대학팀이 같이 만든 <한일 교류의 

역사-선사부터 현대까지>(2007년) 편찬 등

으로 확장돼 갔다.

　그러나 예상보다 보급률이 떨어지는 문

제 등이 한계로 지적된다. 허미선 ‘아시아평

화와 역사교육연대’ 사무국장은 “역사교재

는 일반 교과과정 밖의 부교재이고, 고등학

생들에게는 내용이 다소 어려워 널리 보급

되기엔 한계가 있었다. 이를 극복하는 게 앞

으로의 과제”라고 말했다.

　2012년부터 한국에서 고등학교 정식 역

사 교과목으로 도입되는 <동아시아사>도 

의미있는 실험으로 평가받는다. 조철수 동

북아평화재단 협력팀장은 “동아시아에서

는 한번도 시도되지 않았던 새로운 실험이

기 때문에 주변국들의 관심이 매우 높다”

고 말했다. 자국사 중심의 국사와 달리 베트

남까지 포함한 동아시아 4개국의 관계사를 

중심으로 주요 주제별로 단원이 짜였고, 역

사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도록 한·중·일이

라는 국민국가가 성립되기 전의 시대는 가

급적 당시의 왕조명을 사용하기로 했다. 현

재 교학사·천재교육 두 출판사에서 편찬

작업이 진행중이다. <끝>� 길윤형 기자

　“한국의 역사교과서가 난징대학살을 자

세히 기술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듣고 

좀 놀랐습니다.”

　중국의 난징사범대학교 부속 중학교(중

국은 중·고등학교를 통합해 중학교라 부

름)의 역사교사 루위안웨이(29)는 ‘평화로

운 동아시아를 만들기 위해 바람직한 역사

교육’을 묻는 질문에 한동안 생각에 잠긴 

뒤 입을 열었다.

　루 교사는 “바람직한 역사교육은 아이

들에게 단순히 옛날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를 외우게 하는 게 아니라 역사적 사실을 

통해 정의감과 인문소양을 길러주는 것”이

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방의 입장에서 역사를 보는 ‘역지사지’

의 정신이다.

　그렇지만 중국의 역사교과서에서 한국

의 비중은 매우 낮다. 중국 아이들이 가장 

많이 보는 <세계역사>(인민교육출판사)의 

한국 관련 서술은 ‘고대조선’이라는 이름이 

붙은 쪽글 하나가 유일하다.

　“중국은 전통적으로 중국 역사를 중심

에 놓고 가르쳐왔습니다. 또 아무래도 중국

과 일본은 지난 세기 치열한 전쟁을 벌여왔

기 때문에 일본에 대한 기술이 한국보다 많

은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 한국도 중

국에 매우 중요한 나라가 됐으니 한국에 대

한 기술도 늘어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그가 근무하는 학교에서는 2005년 한·

중·일 3개국 학자들이 함께 펴낸 <미래를 

여는 역사>를 통해 일부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그는 “이 책은 3국의 학자들이 같이 

만든 책이기 때문에 서로 이해하고 공유할 

수 있는 관점이 많이 담겨 있다. 이렇게 서

로 공유하려는 노력을 통해 3국이 유익한 

관계를 만들어 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우리 동아시아 세 나라는 지난 시간 동

안 서로 교류하고 갈등해왔습니다. 얼굴을 

마주하고 서로에 대해 잘 몰랐던 부분을 배

우면 서로를 더 잘 이해할 수 있겠죠. 한국

에서도 아이들에게 난징대학살을 자세히 

가르쳐주셨으면 좋겠어요. 중국도 한국처

럼 일본에게서 많은 피해를 받았잖아요.” 

� 미나미보소/길윤형 기자

� charisma@hani.co.kr

3국 지도교사들 “공동 역사교육으로 새 미래 열어야”

한국 교과서, 난징학살 잘 안다뤄…관점 공유하려는 노력을

“역지사지 통해 정의감 길러줘야”

한중일 공동집필 역사교재

보급률 확대가 최대의 과제

협찬: 

한·중·일 학생들이 지난 5일 일본 지바현 다테야마시 ‘가니타 부인의 마을’ 교회 지하에 마련된 시로타 스

즈코 영정 앞에서 묵념하고 있다. 시로타 스즈코는 일본에서 자신이 종군위안부였음을 처음 공개한 여성

이다.� 다테야마/김태형 기자 xogud555@hani.co.kr

　일본 지바여자고등학교에서 일본사를 

가르치는 우메자와 가즈오(52) 교사는 “국

가가 나서서 다름과 해석의 차이를 인정

하지 않고 역사교육을 한 방향으로 몰아

가는 점”을 일본 역사교육의 가장 큰 문제

로 꼽았다.

　일본 정부는 최근 몇년 사이에 교과서 

편찬의 지침이 되는 학습지도요령을 고쳐 

‘난징대학살’ ‘종군위안부’ ‘오키나와 주민

들의 집단자결’ 등의 문제에서 국가 책임

을 부정하거나 언급하지 않으려는 쪽으로 

교과서 기술을 유도하다 일본 시민사회와 

크고 작은 마찰을 빚었다. 우메자와 교사

는 “이런 일이 되풀이되다 보니 교사들도 

민감한 문제를 건드리는 데 부담을 느끼게 

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부 우익 교과서를 제외한다

면, 일본의 역사교과서가 주변국들의 역

사를 대놓고 왜곡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는 “최근 일본의 역사교과서는 예전과 

달리 지난 잘못들을 꽤 솔직히 기술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우메자와 교사의 도

움을 받아 일본 고교 역사교과서 <고교일

본사 B>(짓쿄출판)의 기술을 보니, 1905

년의 을사조약과 1910년의 병합조약에 

대해서 (일본이) ‘강요했다’ 또는 ‘밀어붙

였다’ 등의 표현을 써가며 강제성을 인정

하고 있었다.

　그런데도 일본 학생들이 가해의 역사에 

무지한 이유는 뭘까? 우메자와 교사는 “아

무래도 가해의 역사는 좋은 일이 아니기 

때문에 교과서에는 적혀 있어도 선생도 아

이들도 그런 사실을 의도적으로 외면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이에 견

줘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원폭 피해에 대

해서는 적극적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건 일본이 받은 피해니까 교사도 관심을 

갖고 학생들도 공감하게 되는 거죠.”

　우메자와 교사는 “내년에 일본의 중학

교에서 교과서 채택이 이뤄진다”고 말했

다. 이를 결정하는 것은 시장이 임명하는 

지역별 교육위원회다. “교육위원회는 보통 

5명으로 구성되는데 3명만 보수적인 사람

이 들어와도 보수적인 교과서가 채택될 수 

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한 시민들의 관심이 

매우 중요합니다.” 

종군위안부 등 국가책임 부정…교과서 채택 시민 관심 중요

“일 정부, 역사교육 한 방향 몰아가”

우메자와 가즈오 (일본)

　경기 성남 복정고등학교에서 1학년 <국

사>를 가르치는 강연수(34) 교사가 생각하

는 바람직한 역사교육은 아이들에게 ‘성찰

할 기회’를 주는 것이다. “모든 나라의 역사

교과서는 아이들에게 자국에 대한 자긍심

을 가지도록 구성돼 있어요. 쉽게 말해 일본

과의 교류를 가르칠 때는 우리가 ‘미개한 일

본’에 선진 문물을 전수했다는 점을 강조하

는 것이죠.”

　강 교사는 “그러다 보면 주변국들과 교

류해온 역사의 전모를 알기 힘들다”고 말

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세계사> 과목

이 있지만 ‘서양 중심, 중국 부중심, 그외

의 나라’라는 틀로 짜여 있어 한·중·일 3

개국의 교류사를 설명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우리는 피해자라는 도덕적으로 우월한 

지위에 있기 때문에 자칫하면 ‘한국은 선, 

다른 나라들은 악’이라는 이분법적 사고를 

심어줄 수 있어요.” 그는 “그런 고정관념을 

깨기 위해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다룰 때는 

일본의 잘못을 따끔히 지적하면서도 ‘왜 

할머니들이 지난 몇십년 동안 피해 사실을 

말하지 못했을까’ ‘침묵을 강요한 것은 한

국의 가부장적 질서 때문은 아닌가’ 등을 

함께 얘기한다”고 말했다. 이른바 ‘낯설게 

거리두기’다.

　거리두기의 가장 좋은 예는 현재 서울 용

산 국립중앙박물관에 보관돼 있는 ‘오타니 

컬렉션’이다. 이 유물은 위구르족들이 사는 

중국 신장웨이우얼자치구의 문화재지만, 

20세기 초 일본 니시혼간(서본원)사의 주지 

오타니가 이 지역의 동굴을 답사하면서 벽

에 그려진 불화들을 약탈해 왔다. 이때 오타

니가 모은 약탈품 일부가 조선총독부에 기

증되면서 해방 후 우리나라에 남게 됐다.

　“아이들이 ‘우리 문화재를 되찾아와야 

한다’는 말은 자주 듣잖아요. 그러려면 우

리가 갖고 있는 외국의 약탈 문화재도 돌려

줘야 하지 않냐고 말하면 당황해요. 그런 

고민 속에서 아이들의 사고가 깊어지고 균

형잡힌 인간으로 자라날 수 있다고 생각합

니다.” 강 교사는 “역사를 ‘충분히’ 가르친

다는 게 쉽지 않다. 자세히 가르치면 수능

을 위해 진도를 뺄 수 없기 때문”이라고 아

쉬워했다. 

한국은 ‘선’ 다른나라는 ‘악’이라는 이분법적 사고 피해야

“한중일 교류사 균형잡힌 교육을”

강연수 (한국) 루위안웨이 (중국)

イルジ
ノート注釈
3国の指導教師たちは「協同の歴史教育として新たな未来を開くべきでは」

イル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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京幾城南市福井高等学校で 1年生の国史を教えているガン・ヨンス(34) 教師が思う望ましい歴史教育とは、子供達に ‘省察する機会’を与えることである.“すべての国の歴史教科書は、子供達に自国に対する自負心を持つように構成されています.簡単に言いますと、日本との交流を教える時は私たちが ‘未開な日本’に先進文物を伝えたという点を強調するのです.”
　ガン教師は “そうすると、周辺国と交流して来た歴史の全貌が分かりにくい”と言った.これを補うために世界史科目があるが、 ‘西洋中心,中国副中心,その他の国’というフレームで組んでいて日中韓の 3ヶ国の交流史を説明するのには限界がある.
　“私たちは被害者だという道徳的に見ると優越な立場にあるため、ひょっとすると ‘韓国は善,他の国々は悪’という両極端的思考を持たせることも可能です.” 彼は “そんな固定観念を壊すために日本軍慰安婦問題を扱う時は日本の過ちをびりっと指摘しながらも、 ‘どうしてお婆さんたちが何十年間被害事実を言えなかっただろうか’ ‘沈黙を強要したことは韓国の家父長的秩序のためではないか’ などを一緒に話す”と言った.言わば、 ‘不慣れに距離を置くこと’だ.
　距離を置く一番良い例は、現在ソウル竜山国立中央博物観に保管されている ‘大谷コレクション’が挙げられる.この遺物はウィグル族たちが暮している中国シンジャンウェイ・ウオル自治区の文化財だが,20世紀初日本の西本院社の住持である大谷がこの地域の洞窟を踏査しながら壁に描かれた仏画たちを奪って来た.この時、大谷が集めたものの一部が朝鮮総督府に寄贈されたため、独立後韓国に残るようになった.
　“子供達が ‘私たちの文化財を取り戻さなければならない’と言う話はよく聞いています.そのためには、私たちが持っている外国の掠奪文化財も返さなければならないんじゃないかと言うと、彼らはまごつきます.このような悩みと実践を通して、子供達の思考が深くなり、バランスの取れた人間として育つことができると思います.” ガン教師は “歴史を ‘十分に’ 教えると言うのは簡単なものではない.詳しく教えると、大学入試のために進度を抜くことができないので”と悩んでい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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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本千葉女高等学校で日本史を教えている梅沢かずお(52) 教師は、 “国が積極的に相違とと解釈の差を認めないで、歴史教育を片方向に引いていく点”を日本における歴史教育の最大な問題として挙げた.
　日本政府は、最近何年の間で教科書編纂の指針になる学習指導要領を直して、 ‘南京大虐殺’ ‘従軍慰安婦’ ‘沖繩住民たちの集団自決’ などの問題に国の責任を否定したり、言及しないという方に、教科書の記述を誘導して日本市民社会と多様なトラブルをもたらした.梅澤教師は、 “このような事が繰り返されているため、教師らも敏感な問題を触れることに、負担を感じるようになる”と言った.
　しかし、一部の右翼教科書を除くと,日本の歴史教科書が周辺国の歴史をわざと歪曲していることはない.
彼は “最近、日本の歴史教科書は以前と違い、過去の過ちをかなり率直に記述している”と言った.実際、梅澤教師とともに、日本高校の歴史教科書〈高校日本史 B(じっきょう出版)の記述を見たら,1905年の乙巳條約や、1910年の併合条約に対して、(日本が) ‘強要した’ または ‘押しやった’ などの表現を使いながら、強制性を認めていた.
　それなのに、日本の学生たちが加害の歴史に無知な理由は何だろう?梅沢教師は、 “どうしても加害の歴史は、良いことではないので、教科書には書かれていても先生も子供達もそんな事実を意図的に背けているのではないかと思う”と言った.“これに対し、広島や長崎の原爆被害に対しては積極的に教えています.それは、日本が受けた被害だから教師も関心を持って学生たちも共感するようになるのですよ.”
　梅沢教師は “来年に日本の中学校で教科書採択が行われる”と言った.これを決めるのは、市長が任命する地域別教育委会だ.“教育委員会は普通 5人で構成されていて、3人だけの保守的な人が入って来ても保守的な教科書が採択されることができます.これを阻むためには、市民たちの関心が非常に重要で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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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韓国の歴史教科書が南京大虐殺を詳らかに記述していないという事実を聞いてちょっと驚きました.”
　中国の南京師範大学部属中学校(中国では、中高等学校を統合して中学校と呼ぶ)の歴史教師ルウィアン・ウェイ(29)は ‘平和な東アジアを作るために望ましい歴史教育’を問う質問にしばらく考え込んだ後、口を割った.
　ル教師は、 “望ましい歴史教育とは、子供達に単純に昔にどんなことがあったのかを覚えるようにするのではなく、歴史的事実を通じて正義感や人文的心得を育ててあげること”と言った.このために一番重要なことは、相手の立場で歴史を見る ‘易地思之’の精神だ.
　ところが、中国の歴史教科書で韓国の比重は非常に低い.中国の子供達が一番多く見る世界歴史(人民教育出版社)の韓国関連敍述は、 ‘古代朝鮮’という名前が付いたコラム一篇が唯一だ.
　“中国は、伝統的に中国歴史を中心におき、教えて来ました.また、どうしても中国と日本は前世紀に激しい戦争をして来たため、日本に対する記述が、韓国より多いのが事実です.しかし、既に韓国も中国に非常に重要な国になったので、韓国に対する記述も増えると期待します.”
　彼が勤めている学校では、 2005年日中韓3ヶ国の学者たちが一緒に発行した、〈未来を開く歴史〉を通じて、一部の授業を進めている.彼は、 “この本は、3ヶ国の学者たちが一緒に作った本であるため、お互いに理解し共有することができる観点がたくさん盛られている.このようにお互い共有しようとする努力を通じて、 3ヶ国が有益な関係を作っていくことができると思う”と言った.
　“我々東アジア３ヶ国は、過去の時間の間お互い交流したり、葛藤をして来ました.顔を向い合って、お互いに対してよく知らなかった部分を学んでいけば、お互いをよりよく理解することができます.韓国でも子供達に南京大虐殺を詳らかに教えてくださったらと思います.中国も韓国のように日本から多くの被害を受けたのでしょう.”

南房総/ギル・ユンヒョン記者
charism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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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中韓協同執筆の歴史教材
普及率の拡大が最大の課題

平和な東アジア共同体建設のために
一番重要な事は何なのか.
　数十年の間、いろいろな試行錯誤を経験したあげく、日中韓の３ヶ国の専門家たちが出した結論は、‘共同歴史教育’の大切さだった.安・ビョンウ教授(ハンシン大学国史学)は、“戦争や殖民支配の傷をお互いにかばい、未来に進んでいくためにはお互いを尊重する、共通された歴史観を育てるのが重要だ.ここに共感した 3ヶ国は、共同歴史教育のために根気強く努力してきた”と言った.
　その成果の中一つが、8月4日から六日の間日本千葉で開かれた日中韓の青少年歴史体験キャンプだ.2001年このキャンプが始まった後、2005年に三ヵ国の学者たちが共同執筆した、歴史教材「未来を開く歴史」ができた.これは、以後日韓女性共同歴史教材編纂委員会の「女性の目で見た近・現代史(2005年)」,日韓歴史教師たちが自ら作った「見合わせる韓日史(2006年)」,鄭ジェジョン·ソウル市立大学教授(現・北東アジア財団理事長)の市立大チームと
東京学芸大学チームが共同で作った「日韓交流の歴史-先史から現代まで(2007年)」の編纂などに広がって行った.
　しかし、予想より普及率が減る問題などが限界として指摘される.ホ・ミソン‘アジア平和と歴史教育連帯’ 事務局長は、“歴史教材は、一般教科課程ではなく、副教材であり,高等学生たちには内容がちょっと難しいため、広く普及されるのには限界があった.これを乗り越えるのが、これからの課題”だと言った.
　2012年より、韓国で高等学校の正式歴史教科目として導入される東アジア史も意味のある実験として評価される.ジョ・チォルス東北アジア平和財団協力チーム長は、“東アジアでは一度も試みされなかった、新しい実験であるため、周辺国の関心が非常に高い”と言った.自国史中心の国史と異なり、ベトナムまで含んだ東アジア4ヶ国の関係史を中心に、主要テーマ別に単元が組まれ,歴史を客観的に見られるように日中韓という国民国家が成立される前の時代は、なるべく当時の王朝人を使うこととした.現在、教学社·天才教育の二つの出版社で編纂作業が進行中だ.
ギル・ユンヒョン記者


